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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명자료
 2020년 4월 6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원예산업과 과 장 김형식(044-201-2231), 사무관 이남윤(2236) / 제공일: 4월 6일(총 2매)

채소가격안정제를 통해 마늘 선제적 수급 대책 추진

- 작황 모니터링 등을 통해 필요시 추가 대책 추진 계획 -

  [조선일보 4. 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]

《 주 요 내 용 》

◈ 제주도에서 마늘을 산지폐기한 것은 채소가격안정제 등 예산사업을

통한 사전 면적조절에 따른 것이며, 수확기 가격 폭락을 방지하기

위한 정부의 선제적 조치입니다.

* 농림축산식품부는 ‘20년산 마늘 재배면적 증가와 따뜻한 겨울날씨로

인한 작황호조 예상에 따라 예년보다 한달 반이상 빠른 2월말 선제적

수급대책 시행(3.2일 관련 보도자료 배포)

◈ 4월6일 조선일보 B03면 <“내 생애 이런 헛농사는 처음”…눈물로

밭 갈어엎는 농심>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.

언론 보도내용

□ 제주 서귀포 마늘 농가가 가격 하락으로 수확하지 못하고 마늘

밭을 갈아엎은 것으로 보도

ㅇ 농가는 ”자식처럼 기른 마늘을 수확도 못하고 도두 밀어버렸어요,

지난 3월은 내 생애 가장 끔찍했던 달입이다“라고 말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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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 보도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

□ 정부는 마늘 등 채소의 연례적인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농업인이

수급조절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,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 일부를

농업인에 보전하는 채소가격안정제를 운영중입니다.

ㅇ 이는 정부, 지방자치단체, 농협, 농업인이 공동재원*을 조성

하여 의무 이행**에 따른 소요 비용을 지원하는 등 평년 가격의

80% 수준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.

* 재원비율 : 국고 30%, 지방비 30%, 농협 20%, 농업인 20%

** (과잉시) 사전면적조절, 출하정지, 가격차보전, (부족시) 출하시기조절, 집중출하등

ㅇ 올해 마늘 생산 과잉이 우려되어, 채소가격안정제*를 통해 평년

보다 늘어난 마늘 재배지 511ha에 대한 사전 면적조절을 3월

까지 완료하였습니다.

* 면적조절 : 사업비 179억원, 지원단가 면적: 2,642원/kg(자부담 제외시 2,114원)

ㅇ 기사에 언급된 제주 농가도 마늘 재배지 0.6ha를 산지 폐기하

였고 채소가격안정제 사업비로 16백만원을 지원받을 예정

입니다.

□ 정부는 향후 마늘 작황 변동*에 대비하여 월 2∼3회 마늘

생육실태를 실측하고,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4월 하순

작황 상황에 따른 단계적 대책을 준비할 계획입니다.

* 마늘은구가커지는 4∼5월에잦은강우, 고온등기상여건이생산량감소요인으로작용


